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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란’이라는 국가는 많은 중동, 이슬람 사회에서도 종교적, 정치적으로 큰 영향

력을 가지는 사회이다. 79년 이슬람 혁명의 성공으로 밖으로는 이슬람 국가라는 새

로운 체제로 판 아메리카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고, 이슬람 세계 내에서

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기치 아래 종교가 정치적,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수 

있는 모델이 된 사회이다. 하지만 현대 이란 사회는 끊임없이 ‘국가’라는 틀과 제도

를 벗어나려고 한다. 또한 종교국가를 굴레 속에서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신정정치

에 대한 회의와 반성, 개혁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가고 있다. 

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정치화되고, 의

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, 아직도 많은 이들이 권력과 보수의 이름으로 체제를 

고수해 나가려한다.

이러한 흐름 속에 세계화된 미디어는 개혁의 목소리를 국가라는 경계 밖으로 내

보내 주는 통로가 되고, 권위적인 규제 사회에서 ‘대항 담론’을 형성하는 틀을 제공

해 준다. 또한 보수와 개혁이라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란 사회의 사적 공간에

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작지만 큰 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. 




